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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고성고 24회 졸업
-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
-제42회 사법시험 합격

박형수법률사무소
“고향주민들의상담정성껏모시겠습니다”

농업인이 농협의 50년을 만들었습니다. 농협이 농업인의 50년을 만들겠습니다.
농업인의 복지향상은 물론,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까지-
앞으로도 농협은 이 땅의 농업·농촌·농업인을 위해 더 열심히, 더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.

희망찬내일을향한발걸음

농협이함께합니다
저희고성지역농협은농업인과농업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

지부장 박 상 기 조합장 김 정 만 조합장 최 학 철 조합장 김 명 한

창간11주년

고성신문이 31일로 창간 1주
년을 맞은 가운데 고성지역 주민
들은 지난 1년간 지역의 다양한
소식을 전하며 고성의 자존심과
자긍심을 심어준 고성신문에 박
수와함께감사의마음을전했다. 
또 창간 2년째를 맞는 올해는

보다 공정하고 세심한 보도를 하
고, 농업인과 노인계층, 여성, 아
동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
대한 보도의 비중을 높여줄 것도
당부했다.
이영일 고성군번영회장(사진)

은“고성신문은 지난 1년간 지역
의 주요 이슈를 많이 다뤄 고성
군의 긍지와 자부심을 많이 높였
다고 생각한다”며“앞으로도 언
론의 기능인 정보전달은 물론 공
정성과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좀
더 세심한 보도를 위해 노력을
해주길바란다”고말했다.

김완식 고성군 노인회장(사진)
은“고성신문이 생긴 것이 엊그
제같은데벌써 1년이 됐다니참
으로 축하드린다”며“고성군 역
사의한페이지를장식하고, 고성
군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
준 고성신문이 있다는 것이 군민
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기쁘
다”고했다. 또“앞으로도소외된
노인들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
하는 고성신문이 돼 주길 바란
다”고덧붙였다.
김영희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

장(사진)은“지난 1년 동안 신문
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들 모
두 고생 많으셨다”며“고성신문

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
가운데날로번창하기바라며, 당
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
소식도 많이 전해 주기바란다”고
했다.
안한수고성군농업경영인연합

회장(사진)은“첫 생일을 맞이한
고성신문을 축하하고, 신문을 만
드는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
다”며“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소
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주시길 바
라며,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종
사자들을 위해 농업관련 분야의
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길 바
란다”고했다.
최창범고성군수협현내지점장

(사진)은“고성군이 면적이 커 주
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
늘 고민이었는데, 고성신문이 매
개체 역할을 해 줘서 좋았다”며
“한 눈에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
접할수있어서, 여느신문보다도
더꼼꼼히살펴보고있다. 앞으로
도주민들의의식을깨워주고, 올
바른 정보 전달로 영원히 번창할
수 있는 고성신문이 되기 바란
다”고했다.
엄미경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

사회복지사(사진)는“아이들도 돌
행사를 거창하게 하는데, 고성군
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고성신문
의 첫 돌을 군민모두가 축하하고
격려해야 할 것 같다”며“우리가
하는 일이 사회복지분야이다 보
니까 그 쪽에 많은 관심이 간다.
지역의 아동, 청소년, 장애인 등
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좀 더 많
이마련됐으면좋겠다”고했다.

원광연기자

“고성의자존심과자긍심살려줬다”
본지창간1주년독자들격려의박수…새해엔공정하고세심한보도주문도

창간11주년

이영일 김완식 김영희 안한수 최창범 엄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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